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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대학생의 우울 증상과 그의 관련 요인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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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ve Symptoms and Its Related Factors in Female College 
Students

Eun-Sook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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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울에 비교적 민감한 집단으로 평가되고 있는 여자대학생들의 우울 실태를 알아보고 그의 관련 요인
을 검토함으로써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한 지방 도시의 C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여자대학생 232명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23년 9월에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의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우울 수준을 종속변수로, 일반적 특성, 통제 신념, 자기 존중감, 대인 의존 행동 특성, 사회적지
지, 스트레스 및 피로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변량 분석, 상관관계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이용하여 우울 수준과 각 변수를 오즈비로 검토한 결과, 우울 증상은 가정의 경제 상태(OR=2.64, 95% CI 1.27–
5.36, p=0.017), 가정생활에 대해 만족도(OR=2.48, 95% CI 1.35–4.79, p=0.008), 통제 신념(OR=3.89, 95% CI 
1.82–7.67, p<0.001), 사회적지지(OR=2.74, 95% CI 1.56–5.99, p<0.001) 및 스트레스(OR=2.52, 95% CI 1.36–
5.29, p<0.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 오즈비가 가장 높았던 변수는 통제 신념이었다. 따라서 우울에
비교적 민감한 집단으로 평가되고 있는 여자대학생들의 우울 증상에 예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통제 신념을 비롯한
관련 요인을 염두에 두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to prevent depression by examining the
depression status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and reviewing the related factors. Female college 
students have been evaluated to be relatively more susceptible to depress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32 female college students enrolled in C university in a local city. Data collection was based on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in September 2023. The data was analyzed using 
univariate analysis, correlation,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depression level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general characteristics, locus of control, self-esteem, interpersonal dependence, 
social support, stress, and fatigue as independent variables. Depression levels and each independent 
variable were reviewed as odds ratios using logistic regression, and symptoms of depress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erms of economic status of the family (OR=2.64, 95% CI 1.27-5.36, p=0.017),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OR=2.48, 95% CI 1.35-4.79, p=0.008), locus of control (OR=3.89, 95% CI 
1.82-7.67, p<0.001), social support (OR=2.74, 95% CI 1.56-5.99, p<0.001) and stress (OR=2.52, 95% CI 
1.36-5.29, p<0.001). Locus of control was the variable with the highest odds ratio. Thus,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continuous research in the future, keeping in mind the related factors, especially locus of 
control, that can proactively act on the depressive symptoms of female college students, who are 
evaluated as a group relatively sensitive to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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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ce, Social Support, Stress, Fatigue

*Corresponding Author : Eun-Sook Shin(Joongbu University)
email: tjdrhd@joongbu.ac.kr
Received February 6, 2024 Revised February 26, 2024
Accepted April 5, 2024 Published April 30, 2024



여자대학생의 우울 증상과 그의 관련 요인에 대한 검토

99

1. 서론

최근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우울 상태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우울은 청소년기의 정신발달 문제로 
사회현상 화 되고 있으며, 그 호소율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어 그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1,2].

우울은 심신을 약화시키는 질환 중의 하나로 일상생활
을 해 나가는 데 있어 즐거움이나 흥미로운 관심이 줄어
들고 우울한 기분이나 슬픈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상태로 정의된다[3]. 우울은 청소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라 할 수 있으며, 대학생들 
또한 우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많은 대학생이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우울 발
생의 결과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거나 심할 경우 자살
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4,5]. 

이 같은 우울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비롯하여 
통제 신념, 자기 존중감 및 대인 의존 행동 특성과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 및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및 피로와 같
은 외적 통제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게 된다[6-8].

사회·심리적 요인으로서 통제 신념(locus of control)
은 내적 통제 신념과 외적 통제 신념으로 나눈다. 내적 
통제 신념은 어떤 사건의 발생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나
타나게 된다고 인지하는 경우이고, 외적 통제 신념은 어
떤 사건의 발생은 자신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나타나게 
됨을 인지하는 것을 뜻한다. 내적 통제 신념이 강한 사람
은 자기 존중감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9], 외적 통제 
신념이 강한 사람은 실제 생활에서 보다 많은 스트레스
를 받게 되며, 우울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10,11]. 따라서 통제 신념은 스트레스 등에 의해 나타나
는 우울의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중재자로의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13].

자기 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기 존중감은 개인의 건강 상태, 적응 능력, 
인지 수준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부정적인 행위나 결
과를 완화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14,15]. 따라서 자기 존중감은 우울과 같은 심리적 건강 
수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16-18], 우울
에 민감한 여자대학생들의 우울과 자기 존중감과의 관련
성을 파악해 볼 필요성이 강조된다.

대인 의존 행동 특성(interpersonal dependency)이 
높은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인정받으려 하는 정서
적인 의존심이 강하다[14].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대인 

의존 행동 특성의 문제는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서적 고립 및 부적응 현상을 초래하
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게 됨은 물론[19], 우울 상태에 빠
지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20,21]. 청소년의 시기 또한 
동료와의 친밀감 형성 및 애착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원
만한 대인 의존 행동 특성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우울
을 경험하게 되며 대인 의존 행동 특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15,22,23].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란 개인이 가족, 친구, 이
웃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
는 여러 가지 형태의 원조를 말한다[24]. 사회적지지는 
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25] 우
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26,27], 사회적지지가 우울
에 대한 예방 및 대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요 기여 인자
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17,18].

스트레스(Stress)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
기 위해 생리적 적응 과정에 의해 형성되는 방어 작용이
라고 할 수 있으며[28], 스트레스에 대한 건강 영향은 그 
강도와 지속 기간의 차이 및 개인적인 상태에 따라 다르
며, 우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다[29].

피로(fatigue symptom)는 건강 영향 측면에서 볼 때 
가장 기본적이고 모든 부정적인 요인에 선행되어 나타나
게 되며[30,31], 학생의 경우 피로의 증가는 학업에 대한 
의욕 상실 등을 초래하여 우울 증상을 증가시키게 된다
[4,5]. 한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피로 수준
이 정상인 군보다 고위험 피로 군에서 우울 군의 분포가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3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피로와 우울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같이 우울에 관련된 요인으로는 개인의 인구·사회학
적 요인을 비롯하여 통제 신념, 자기 존중감, 대인 의존 
행동 특성과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 및 사회적지지, 스트
레스, 피로와 같은 외적 통제 요인이 보고되고 있다. 그
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우울에 
관한 선행연구는 개인의 일반적 특성이나 학교생활 특성 
등 단편적인 요인에 따른 분석을 하고 있을 뿐 다양한 요
인들과의 중 다변적인 관련성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33-3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에 비교적 
민감하다고 보고된 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울 실태
를 파악하고,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비롯하여 사
회·심리적 요인(통제 신념, 자기 존중감, 대인 의존 행동 
특성), 외적 통제 요인(사회적지지, 스트레스, 피로)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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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다변적인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한 지방 도시의 C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여자대학생

을 대상으로 G*Power 3.1.9 프로그램[36]을 이용하여 
유의 수준 0.05, 효과 크기 0.15, 통계적 검정력 0.8, 예
측 변수 18개를 기준으로 회귀 분석을 선택하였을 때 최
소 표본 수는 217명이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250명
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무효 응답을 제
외한 232명(회수율 92.8%)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2 자료수집 및 윤리적 배려
자료수집은 2023년 9월에 연구자가 조사 대상 대학

을 방문하여 조사 대상자들에게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
입식 설문지를 배포한 후 연구의 목적, 내용 및 기입 요
령을 설명하고 조사를 의뢰하였다. 설문조사에 대한 윤
리적 배려로 설문조사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였으며, 
설문조사 중 설문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참여를 중단
하고 싶을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참여하지 않을 수 있
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설문지 불참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명확히 설명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자료는 익명으
로 처리되고, 설문 내용의 개인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
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확언하였다.

2.3 측정 항목
2.3.1 일반적 특성
개인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자신의 체형으로 인한 

스트레스 유무, 음주 상태, 규칙적 식사 여부, 규칙적 운
동 여부, 주관적인 수면의 질, 가족과의 동거 여부, 가정
의 경제 상태, 가정생활의 만족도, 학업성적 및 학교생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2.3.2 통제 신념 (locus of control) 
통제 신념의 측정은 Levenson[37]의 축소형 통제 신

념 척도(SFLOC: Short Forms of Locus of Control 
Scale)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SFLOC는 전체 7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
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4점(0-1-2-3점) 척
도로 측정하여 총득점 합계(범위: 0∼21점)를 산정한다. 

평가는 점수가 높을수록 통제 신념이 높은 것으로 평가
한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0.826이었다.

2.3.3 자기 존중감 (self-esteem)
자기 존중감의 측정은 Rosenberg[38]의 자기 존중감 

척도를 번안하여 만든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
는 전체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긍정 문항은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와 「그렇게 생각한
다」에 1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에 0점을 주며, 부
정 문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에 1점, 「매우 그렇
게 생각한다」와 「그렇게 생각한다」에 0점을 주어 총득점 
합계(범위: 0∼10점)를 산정한다. 평가는 점수가 높을수
록 자기 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
지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0.784
이었다.

2.3.4 대인 의존 행동 특성 
     (interpersonal dependency)
대인 의존 행동 특성의 측정은 Hirschfeld[39]가 개

발하고 McDonald-Scott[40]에 의해 수정 보완된 
Interpersonal Dependency Inventory의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체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문항에서 독립행동에 관한 문항은 「매우 그렇
다」, 「그렇다」 및 「약간 그렇다」에 0점,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고, 의존 행동에 관한 문항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1점, 「약간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에 0점
을 주어 총득점 합계(범위: 0∼18점)를 산정한다. 평가는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 의존 경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
며,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0.802이었다.

2.3.5 사회적지지 (social support)
사회적지지의 측정은 MOS-SSS: Medical Outcomes 

Study -Social Support Survey[41]의 한국어판을 사용
하였다. MOS-SSS는 대상자가 현재 주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회적지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전체 19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없다」부터 
「항상 있다」까지 Likert 5점(1-2-3-4-5점) 척도로 측정
하여 총득점 합계(19∼95점)를 산정한다. 평가는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
에서의 설문지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0.82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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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스트레스 (stress)
스트레스의 측정은 GHQ: General Health 

Questionnaire[42]를 기초로 재구성한 한국어판 사회·
심리적 건강 측정도구(PWI: Psychosocial Well-being 
Index)를 사용하였다[43]. PWI는 전체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항상 그렇다」부터 「전
혀 그렇지 않다」까지 Likert 4점(0-1-2-3점) 척도로 측
정하여 총득점 합계(0∼54점)를 산정한다. 평가는 총점
이 8점 이하인 군을 「건강군」, 9점에서 26점까지를 「잠
재적 스트레스군」, 27점 이상을 「고위험 스트레스군」으
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내적 일치도를 나타
내는 Cronbach's α 값은 0.769이었다.

2.3.7 피로 (fatigue symptom)
피로의 측정은 FAI: Fatigue Assessment Inventory[30]

를 기초로 재구성한 한국어판 다차원피로척도(MFS: 
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를 사용하였다[43]. 
MFS는 전체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7점
(1-2-3-4-5-6-7점) 척도로 측정하여 총득점 합계(19∼
133점)를 산정한다. 평가는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 증상
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내적 일
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0.743이었다.

2.3.8 우울 (depression)
우울의 측정은 CES-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44]을 번안한 한국어판 도
구를 사용하였다. CES-D는 전체 20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문항마다 Likert 4점 척도를 이용하여 부
정 문항은 「그렇지 않다」부터 「항상 그렇다」까지 0-1- 
2-3점을, 긍정 문항은 3-2-1-0점을 주어 총득점 합계
(범위: 0∼60점)를 산정한다. 평가는 점수가 높을수록 우
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16점 이상의 경우를 「우울 
상태」로 판정하고 있다[44].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0.835이었다.

2.4 분석 방법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통제 신념, 자기 존중감, 

대인 의존 행동 특성,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및 피로에 
따른 우울(CES-D) 수준은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으
며, χ2-test로 검증하였다. 통제 신념, 자기 존중감, 대인 
의존 행동 특성,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및 피로와 우울

(CES-D)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
였다. 우울 증상과 각종 요인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
하여 우울(CES-D) 점수를 16점 이상과 16점 미만으로 
나누어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오즈비(OR)와 95% 신뢰 구간(95% CI)을 구하였
다. 통계분석에는 SPSS WIN(ver 26.0)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조사 대상자에 대한 양적 변수의 분포
조사 대상자의 우울(CES-D) 점수의 중앙값은 17.0점

이었으며, 평균값은 18.4점, 표준편차는 ±8.0점이었다. 
통제 신념(LOC) 점수의 평균값은 51.6점, 표준편차는 
±6.2점이었고, 자기 존중감(Self-esteem) 점수의 평균
값은 8.2점, 표준편차는 ±2.2점이었으며, 대인 의존 행
동 특성(interpersonal dependency inventory) 점수
의 평균값은 9.3점, 표준편차는 ±3.0점이었다. 사회적
지지(MOS-SSS) 점수의 평균값은 68.5점, 표준편차는 
±11.5점이었고, 스트레스(PWI) 점수의 평균값은 25.3
점, 표준편차는 ±5.4점이었으며, 피로(MFS) 점수의 평
균값은 78.4점, 표준편차는 ±19.6점이었다(Table 1).

Variable Med Avg S.D. Min Max

Depressiona 17.0 18.4 8.0 2 43

Locus of 
controlb 49.0 51.6 6.2 24 68

Self-esteemc 9.0 8.2 2.2 0 14

Interpersonal 
dependencyd 9.0 9.3 3.0 0 21

Social supporte 69.0 68.5 11.5 31 98

Stressf 24.0 25.3 5.4 4 46

Fatigue 
symptomg 79.0 78.4 19.6 58 108

a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b Short Forms of Locus of Control Scale (SFLOC)
c Self-esteem Scale
d Interpersonal Dependency Inventory
e Medical Outcomes Study -Social Support Survey (MOS-SSS)
f Psychosocial Well-being Index (PWI)
g 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 (MFS)

Table 1. Distribution of quantitative variables among 
study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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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Depression(CES-D score) χ2 p-value<16 ≥16

Locus of control Low group 142 85(59.9) 57(40.1) 5.206 <0.001High group 90 63(70.0) 27(30.0)

Self-esteem Low group 139 83(59.7) 56(40.3) 4.957 <0.001High group 93 65(69.9) 28(30.1)
Interpersonal 
dependency

Low group 130 85(65.4) 45(34.6) 0.354 0.624High group 102 63(61.8) 39(38.2)

Social support Low group 120 65(54.2) 55(45.8) 18.243 <0.001High group 112 83(74.1) 29(25.9)

Stress
Healthy group 26 19(73.1) 7(26.9)

12.357 <0.001Latent stress group 137 92(67.2) 45(32.8).
High risk stress group 69 37(53.6) 32(30.0)

Fatigue symptom Low group 181 116(64.1) 65(35.9) 0.658 0.242High group 51 32(62.7) 19(37.3)
Total 232 148(63.8) 84(36.2)

Table 3. Distribution of depression level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 N
Depression(CES-D score)

χ2 p-value<16 
n(%)

≥16
n(%)

Age(year)
<19 93 53(57.0) 40(43.0)

9.482 <0.001
≥20 139 95(68.4) 44(31.6)

Stress for body shape
Non 118 85(72.0) 33(28.0)

14.276 <0.001
Stressful 114 63(55.3) 51(44.7)

Alcohol drinking
Yes 46 29(63.0) 17(37.0)

0.748 0.576
No 186 118(63.4) 68(36.6)

Eating habit
Regularly 114 73(64.1) 41(35.9)

0.579 0.842
Irregularly 118 75(63.6) 43(36.4)

Regular exercise
Regularly 74 48(64.9) 26(35.1)

0.621 0.664
Irregularly 158 100(63.3) 58(36.7)

Subjective sleep quality
Good 121 79(65.3) 42(34.7)

0.715 0.535
Bad 111 69(62.2) 42(37.8)

Type of living 
arrangement

With family 109 71(65.1) 38(34.9)
0.720 0.528

Others 123 77(62.6) 46(37.4)

Perceived family 
economic status

Good 139 94(67.6) 45(32.4)
10.264 0.025

Bad 93 54(58.0) 39(42.0)

Satisfaction of family 
life

Satisfied 172 116(67.4) 56(32.6)
13.356 <0.001

Dissatisfied 60 32(53.3) 28(46.7)

Academic achievement
High 42 28(66.7) 14(33.3)

0.342 1.058
Low 190 120(63.2) 70(36.8)

Satisfaction of school 
life

Satisfied 169 110(65.1) 59(34.9)
1.359 0.587

Dissatisfied 63 38(60.3) 25(39.7)
Total 232 148(63.8) 84(36.2)

Table 2. Distribution of depression level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3.2 일반적 특성별 우울(CES-D) 수준
조사 대상자의 CES-D 점수를 16점 이상과 16점 이

하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16점 이상은 전체 조사 대상자 
232명 중 84명으로 36.2%를 차지하였다. 일반적 특성
별 CES-D 점수의 분포를 보면, CES-D 16점 이상은 연
령이 20세 이상보다 19세 이하에서(p<0.001), 자신의 
체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군보다 받는다

는 군에서(p<0.001), 가정의 경제 상태가 좋다는 군보다 
좋지 않다는 군에서(p=0.025), 가정생활에 대해 만족한
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않다는 군에서(p<0.001)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관련 변수별 우울(CES-D) 수준
관련 변수별 CES-D 점수의 분포를 보면, CES-D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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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ORs (95% CI) p-value

Age(year) ≥20 1.00
<19 1.46 (0.68–3.82) 0.192

Stress for body shape Non 1.00
Stressful 1.65 (0.72–4.01) 0.117

Alcohol drinking Yes 1.00
No 1.16 (0.54–2.53) 0.783

Eating habit Regularly 1.00
Irregularly 1.26 (0.65–2.94) 0.626

Regular exercise Regularly 1.00
Irregularly 1.46 (0.72–2.78) 0.347

Subjective sleep quality Good 1.00
Bad 1.61 (0.75–3.89) 0.291

Type of living arrangement With family 1.00
Others 1.52 (0.83–3.26) 0.186

Perceived family economic 
status

Good 1.00
Bad 2.64 (1.27–5.35) 0.017

Satisfaction of family life Satisfied 1.00
Dissatisfied 2.48 (1.35–4.79) 0.008

Academic achievement High 1.00
Low 1.26 (0.55–2.98) 0.632

Satisfaction of school life Satisfied 1.00
Dissatisfied 1.45 (0.73–2.87) 0.324

Locus of control Highgroup 1.00
Low group 3.89 (1.82–7.67) <0.001

Self-esteem High  group 1.00
Low group 1.49 (0.58–3.02) 0.324

Interpersonal dependency Low group 1.00
High group 1.35 (0.67–2.83) 0.369

Social support Low group 1.00
High group 2.74 (1.56–5.99) <0.001

Stress
Healthy group 1.00

Latent stress group 2.52 (1.36–5.29) <0.001
High risk stress group 3.27 (1.85–7.13) <0.001

Fatigue symptom Low group 1.00
High group 1.32 (0.68–3.15) 0.314

Table 5. Odds ratios(O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for depression and related factors

Variable Depression Locus of 
control Self-esteem Interpersonal 

dependency Social support Stress

Locus of control -0.402**

Self-esteem -0.224* 0.258*

Interpersonal dependency 0.124 -0.067 -0.042
Social support -0.497** 0.343** 0.347** 0.184*

Stress 0.506** -0.396** -0.401** 0.114 -0.522**

Fatigue symptom 0.102 -0.105 -0.089 0.122 -0.219* 0.165*

* : p<0.05, ** : p<0.01

Table 4. Correlation matrix of related factors regarding depression levels 

점 이상은 통제 신념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p<0.001), 자기 존중감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p<0.001), 사회적지지가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p<0.001), 스트레스가 건강 군보다 잠재적 스트레스 군
과 고위험 스트레스 군에서(p<0.001)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3).

3.4 우울(CES-D) 수준과 관련 변수 간의 상관관계
우울(CES-D) 수준과 관련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보

면, 우울(CES-D) 수준은 통제 신념(r=-0.402, p<0.01), 
자기 존중감(r=-0.224, p<0.05) 및 사회적지지(r=-0.497, 
p<0.01)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스트레스
(r=0.506, p<0.01)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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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제 신념은 자기 존중감(r=0.258, p<0.05) 및 사
회적지지(r=0.343,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스트레스(r=-0.396, p<0.01)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 존중감은 사회적지지(r=0.347,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스트레스
(r=-0.401, p<0.01)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인 의존 행동 특성은 사회적지지(r=0.184, p<0.05)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
(r=-0.522, p<0.01) 및 피로(r=-0.219, p<0.05)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스트레스는 피로(r=0.165, 
p<0.05)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3.5 우울(CES-D) 수준에 관련된 요인
조사 대상자의 우울(CES-D) 수준에 관련된 요인을 알

아보기 위하여 CES-D 점수를 16점 미만과 16점 이상으
로 구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
과 CES-D 점수가 16점 이상이 나타날 오즈비(Odds 
Ratio)는 가정의 경제 상태가 좋다는 군보다 좋지 않다
는 군에서 2.64배 유의하게 높았으며(OR=2.64, 95% 
CI 1.27–5.36, p=0.017), 가정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않다는 군에서 2.48배 유의하게 높았다
(OR=2.48, 95% CI 1.35–4.79, p=0.008). 한편, CES-D 
점수가 16점 이상이 나타날 오즈비(Odds Ratio)는 통제 
신념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3.89배 유의하게 높았
으며(OR=3.89, 95% CI 1.82–7.67, p<0.001), 사회적
지지가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2.74배 유의하게 높았
고(OR=2.74, 95% CI 1.56–5.99, p<0.001), 스트레스
가 건강 군보다 잠재적 스트레스 군에서 2.52배
(OR=2.52, 95% CI 1.36–5.29, p<0.001), 고위험 스트
레스 군에서 3.27배 유의하게 높았다(OR=3.27, 95% 
CI 1.85–7.13, p<0.001)(Table 5).

4. 고찰

본 연구는 한 지방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C 대학의 여
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우울에 관련된 현상에서 
특별한 집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일반 여자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우울과 각종 요인
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검토한 것으로 의의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기의 우울증 
스크리닝으로 CES-D의 유용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cut-off 값을 16점으로 했을 경우 임상 진단으로는 특이
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여러 선행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다[45,4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임상 진단이 아니라 인구집단을 기본으로 우울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요인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cut-off 값을 개발자가 권장하고 있는 16점으로 해도 문
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47].

본 연구 결과, 조사 대상자의 CES-D 점수의 평균은 
18.4점이었으며,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미국의 의대생
을 대상으로 한 Rosal 등[48]은 14.5점, 일본의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한 Takakura와 Sakihara[49]는 16.3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Iwata와 Buka[50]는 17.2점, 여
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obayashi 등[47]은 19.9점으
로 보고하고 있어 국가마다 조사 대상에 따라 약간의 차
이가 있으나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의 CES-D가 16점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36.2%를 나타내었으며,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Roberts 
등[46]은 고등학생에 대한 조사에서 39.3%, Kobayashi 
등[47]은 여자대학생에 대한 조사에서 60.1%로 보고하
고 있어 조사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편, 본 연구에서의 CES-D가 16점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20세 이상 군보다 19세 이하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자신의 체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군보다 
받는다는 군에서, 가정의 경제 상태가 좋다는 군보다 좋
지 않다는 군에서, 가정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않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Kobayashi 등[47]도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
사에서 연령이 낮은 군이 높은 군보다 CES-D 점수가 높
은 경향이라고 보고하였으며, 국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i 등[4]도 우울 군의 분포는 연령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우울 군의 분
포는 자신의 체형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군
보다 받는다는 군에서 높다고 하였고[8], 가정의 경제 상
태가 좋다는 군보다 좋지 않다는 군에서, 가정생활에 대
해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않다는 군에서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51-53]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심리적 요인에 따른 CES-D 16점 
이상의 분포는 통제 신념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자
기 존중감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외적 통제 요인에 따른 CES-D 16점 
이상의 분포는 사회적지지가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스트레스가 고위험 스트레스 군일수록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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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은미는 자기 존중감이 
낮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고 
하였고, Lee 등[51]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Lee 등[5]과 Bae 등[53]은 학업 스
트레스가 높은 군에서 우울 수준이 높았다고 하였고, 
Shin 등[52]은 가족  및 친구의 사회적지지가 낮은 군에
서 우울 수준이 높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우울(CES-D)과 관련 변수들과의 상관
관계를 보면, 우울(CES-D)은 통제 신념(LOC), 자기 존
중감 및 사회적지지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선행연구
에서도 Kobayashi 등[47]은 일본의 여자대학생에 대한 
조사에서 CES-D와 통제 신념(LOC)간에는 양의 상관관
계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Takakura와 Sakihara[49]는 
사춘기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CES-D와 통제 신
념(LOC)은 유의한 상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하였다. 국
내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i 등[4]은 자기 
존중감과 사회적지지는 우울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Lee 등[51]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우
울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Bae 등[53]은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Shin 등
[52]은 가족 및 친구의 사회적지지가 우울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우울(CES-D)에 대한 리
스크를 검토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CES-D 점수가 16점 이상이 나타날 오즈비(Odds Ratio)
를 구하였다. 그 결과 가정의 경제 상태, 가정생활에 대
한 만족도, 통제 신념, 사회적지지, 스트레스가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즈비가 가장 높았던 
변수는 통제 신념이었다. 이같이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 
여자대학생들의 우울에 대한 리스크에 관련된 개인의 속
성으로 가정의 경제 상태나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인정되었으나 조사된 선행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 검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사회심리적 요인 및 외적 통제 
요인과 우울(CES-D)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등[8]은 통제 신념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자기 존중감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
에서, 사회적지지가 높은 군에 비해 낮은 군에서, 스트레
스가 정상인 군보다 고위험 스트레스 군에서 우울이 나
타날 오즈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하였고,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Bae 등[53]은 학업 스트레스가 낮은 군
에 비해 높은 군에서 우울이 나타날 오즈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Kobayashi 등[47]은 
일본의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통제 신념
(LOC)은 CES-D에 높은 오즈비를 나타내고 있어 통제 
신념(LOC)이 우울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 대상이 한 지방 
도시의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여자대학생으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들은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도구이지만, 자기기입식 
설문지에 의해 측정되었으므로 응답 편의(response 
bias)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같
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그동안 연구
가 미비하였던 여자대학생의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통제 
신념 및 자기 존중감, 외적 통제 요인으로 사회적지지 및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는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 결과는 여자대학생의 우울 감소를 위한 효과
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본 연구 결과 조사 대상자의 우울(CES-D) 수준은 연
령, 가정의 경제 상태 및 가정생활의 만족도 등과 관련이 
있었으며, 통제 신념 및 자기 존중감과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을 비롯하여 사회적지지 및 스트레스와 같은 외적 
통제 요인과도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통제 신
념, 자기 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들
은 우울 지표인 CES-D 점수가 16점 이상으로 나타날 오
즈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요인
은 각각 독립적으로 우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여러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
로 동일한 연구를 실시하여 우울 증상과 관련된 보다 보
편성이 높은 요인을 찾아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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